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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내가� 만약� 나귀� 주인의� 입장이라면,� 낯선� 사람들의� 나귀를� 달라는� 이�

요청에� 어떻게� 반응했을까요?� 또,� 그� 낯선� 사람들이� ‘이것이� 예수님께서�

사용하실� 나귀’� 라고� 말한다면� 나의� 반응은� 달라졌을까요?� 나귀� 주인의�

입장에서�함께�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그� 나귀는� 바로� ‘오늘’� 필요한� 것이었습니다.� 우리도� 인생을� 돌아보며,�

‘오늘’� 해야� 하는� 헌신을� ‘내일’로� 미루었던� 경험이� 있다면� 함께� 나누어�

봅시다.� 봉사나� 섬김,� 물질이나� 시간의� 헌신..� 무엇이든� 좋습니다.� 함께�

나누어�봅시다.

우리가�만약�나귀를�가지고�있는� 주인이라면,

어느날�갑자기�낯선� 사람들이�내� 소유인�나귀를�달라고�요청한다면,

또� 그� 이유를� “주가�쓰실� 것입니다”� 라고�말한다면,

우리는�어떻게�반응했을까요?

두가지로�나뉘어�대답해보도록�하면�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

1. 내� 나귀를�달라고�하며�끌고� 가려고�할�때�어떻게�반응할지

2. 나귀를� 끌고� 가는� 이유가� 예수님께서� 사용하실� 것이라고� 했을� 경우

에는�나의�반응이�달라질�것인지

1번과� 2번의�반응이�달라지겠다고�답하는�사람도�있겠지만,

같은�사람도�있을�것입니다.

함께�나누도록�안내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설교문에도�기록되어�있듯이,

오늘�본문� 내용이�동일하게�기록된�누가복음� 19:20에�보면,

이�나귀가� ‘사람이�한번도�타보지�않은� 나귀’� 라고� 합니다.

만약�예수님께서�이� 나귀를�쓰시겠다고�하실�때,

“이� 나귀는�저도� 한번� 못타보았습니다.�

오늘만이라도�제가�사용하고,� 내일� 가져가�주십시오”

라고�했다면,

이�나귀� 주인은�그저� 한� 나귀의�주인에�지나지�않았을�것입니다.

하지만,� 헌신을�뒤로�미루지�않고

‘오늘’� 그� 헌신을�감당했을�때,

예수님께서�예루살렘으로�입성하시는데�자신의�나귀를�내어드리는

귀한�헌신에�동참할�수� 있게�된�것입니다.

우리에게도� ‘오늘’� 해야� 할� 헌신을� ‘내일’로� 미루었던�적은�없었는지,

혹은� ‘오늘’� 기꺼이�그�헌신을�감당함으로

더�큰�은혜를�경험했던�경험은�없었는지�함께�나누어�주십시오.


